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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사용

담당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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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44-200-2850, 2851)

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공론화 방안의 모색

-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, 2018년도 제3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개최

□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(민정실장 : 남평오)은 7월 19일(목) 오후 2시

서울글로벌센터(9층 국제회의장, 서울 종로구 소재)에서 ‘2018년도

제3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’를 개최했습니다.

* (참석) 백승헌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이사장 등 시민사회 인사 60여명

ㅇ 이번 연찬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공론장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

공론장 발전방안과 시민참여 및 숙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

공론화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

□ 1부에서 캐나다 퀘벡주의 ‘공공협의 프로세스’에 대해서 발표를

맡은 김원숙 대전 경실련 갈등해소팀장은

ㅇ 캐나다 공론화 모델은 개발업자인 하이드로 퀘백(Hydro Quebec)과

국가기관인 공공의견청취국,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환경

지방의회 등 3자가 개발 기획 단계부터 숙의를 하면서 충분한

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



□ 이어서 미국 제퍼슨 센터의 ‘시민배심원제’ 모델의 성장과정에 대한

발표를 맡은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

ㅇ 시민배심원제가 이제는 시민의 권한부여(empower)에 방점을 둔

숙의모델로 발전해 ‘영국의 환자정보공개를 둘러싼 공론화’, ‘호주의

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문제를 다룬 공론화’에 적용하고 있다고

소개했습니다.

□ 2부에서는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사회에

적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공론화 방안에 대해 제안했습니다.

ㅇ 세부 내용으로 ‘신고리원전 공론화 모형’의 비판적 성찰을 통한

공론화 모형 설계의 이론과 실제 현상을 소개하고 ‘통일·안보 정책

공론화 모형’ 설계를 주제로 참여자들과 실습을 진행했습니다.

□ 남평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

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공론화는 시민 참여의 유력한

방안이 되고 있다면서,

ㅇ 오늘의 연찬회를 통해 확인한 것은 공론화 제도가 정착되려면

충분한 숙의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
     ※ (붙임) 연찬회 개요 및 식순



붙 임  연찬회 개요 및 식순

□ 개최 목적

ㅇ 미국, 캐나다 공론장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공론장 발전방안과

시민참여 및 숙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더 나은 공론형성 방식 논의

□ 행사 개요

ㅇ 주 제 : 2018 더 나은 공론화 방안의 모색

ㅇ 일 시 : 2018. 7. 19(목) 14:00～18:00

ㅇ 장 소 :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
ㅇ 주 최 : 국무총리비서실

ㅇ 주 관 : 바꿈세상을바꾸는꿈

ㅇ 참 석 : 60여명(시민단체 활동가, 전문가, 공무원 등)

□ 프로그램

시 간 내 용

13:30~14:00 등 록

14:00
~

14:10
(10분)

개회식

국민의례 
개 회 사  
축 사

14:10
~

14:40
(30분)

1부

퀘벡주의 공공협의 프로세스 (김원숙 대전경실련 갈등해소센터 팀장)

미국 제퍼슨 센터의 시민배심원 모형 (이강원 한국갈등해소센터 소장)

14:40
~

15:20
(40분)

2부
한국형 공론화 모형 제안 (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)
- 신고리 공론화의 회고 및 통일․안보정책 공론화 모형 설계를 위한 제언

15:20~15:30 휴 식

15:30
~

17:00
(90분)

3부
테이블 토론 : 공론화 모형 설계를 위한 토론 및 방향제시

“함께 쓰는 더 나은 공론장”


